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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사회의 비용으로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질병예방

과 건강증진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Park, Kim, 

Jun, & Kim, 2016; Jung & Hur, 2000). 공공의료는 특수한 지

리적 여건이나 신분의 사람이라도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

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미하

고 국가의 책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Jung & Hur, 2000). 

따라서 국내의 적십자병원, 일부 노인병원, 지방의료원 등과 

유사하게 군병원은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군병원의 의료서비스는 군인에게 있어 개

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상의 전투력유

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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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조직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관리 효율성 가치에서 수

요자중심의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You & Park, 

2007). 공공 의료서비스 또한 민간부문의 운영방식 도입이나 효

율적인 재정운영방식과 같은 조직의 혁신을 요구받기도 한다

(Park, Kim, Jun, & Kim, 2016). 혁신행동은 조직이 추구하는 

혁신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신의 과

업역할, 조직의 성과를 위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포함

한다(Kang & Ko, 2013). 조직에서 혁신수준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제반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리

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천의지가 함께 요구되어야할 것(Kim & Kang, 

2015)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거래적 리더

십의 조건적 보상과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차원

(Kim & Kang, 2015)이나 혹은 셀프리더십과 같은 개인차원의 

요인(Kim & Ko, 2011)에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병원의 경우 관료조직과 유사하게 규칙, 관행, 선례와 같은 조

직맥락이 중요(Choi, Park, & Sun, 2011)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

들의 부대 전출입 변화가 잦은 관계로 리더십이나 조직문화는 매

우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군병원 혁신성과에는 종사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차원의 요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

고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

유감 혹은 조직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 의식, 사

고 및 신념이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이며 긍

정적인 영향요인이거나 매개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Cho & 

Du, 2016), 조직몰입, 직무몰입과 직무성과와 같은 요인에 대

하여 긍정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Cho, Kim, & Park, 2011). 심리적 주인의식은 구성원들의 변

화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리적 주인

의식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높아, 조직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Cho & Du, 2016; Van Dyne & Pierce, 2004). 따라서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있어서도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

직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조직이 추구하는 혁신행동을 수용하고, 새로운 

제안하거나 변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등의 변

화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 셀프리

더십 또한 함께 탐색해 볼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셀프리더

십은 개인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동적,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

여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Prussia, Anderson, 

& Manz, 1998).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지향 전략, 건설적

인 사고 전략과 자연 보상 전략을 통해 자신을 조절하며, 부정

적인 맥락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여 조

직의 혁신과정 중 변화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극

복하려는 동력이 될 수 있다(Cho & Na, 2013). 임상간호사의 

혁신행동에서도 셀프리더십은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바 있

다(Kim & Ko, 2011). 그러므로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의 목

표달성 혹은 목표달성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자신이 얻게 될 손

익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험부담이 큰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

향을 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조직혁신과정의 실천주체인 구성원들에게 혁신행동 참여

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이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

는 사회적 교환관계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randes, Adkar와 Wheattley (2004)도 사회 교환관계가 조

직 내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질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

성원들이 혁신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피드백하며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교환관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와 동료교환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리더와 구성원 간 교환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

들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Jung, 

2009),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군병원 종사자는 공무원과는 

일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동료 교환관계도 함께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으로 인하여 구성원 변화가 큰 군 조직은 조직구성원들

이 장기적으로 공유하여 형성되는 조직문화와 같은 요인보다

는 구성원의 성향이나 구성원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

일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까지 관료적 특성과 의료기관의 특성

이 혼재되어 있는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을 심리적 주인의

식,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교환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연

구가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차원의 요인을 고려한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 촉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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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적 교환관

계,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적 교환관계

가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8년 군병원에서 보건의료직, 행정 

및 사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을 표적모집

단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G*Power 3.1.9.2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대상자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는 .05, 검정력(1-β)=0.8, 효과크기(effect size) 중

간 d (f)=0.15, 독립변수 13개 고려 시 최소 표본 수 131명으로 

산정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부를 D시와 S시 군병원

에서 비확률 편의표집하였다. 150부가 회수되어 작성내용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14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 6문항, 심리적 주

인의식 8문항, 셀프리더십 20문항, 사회적 교환관계 8문항과 

연령, 성별, 신분, 군복무기간, 직종, 현부서 근무기간 등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 9문항, 총 51문항의 자가보고형 설문지가 활

용되었다. 

1)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

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Scott와 Bruce (1994)가 개발하고 Kim

과 Ko (2011)가 사용한 6문항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o 

(2011)가 사용한 도구의 Cronbach’s ⍺는 .89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8이었다.

2) 심리적 주인의식 

심리적 주인의식은 공식적으로 소유하거나 합법적인 권리

는 없더라도 특정 대상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끼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ierce와 Jussila (2011)가 개발하고 Kwon, Seo와 Ko (2017)

가 수정 ․ 보완한 Likert 5점 척도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심리

적 주인의식은 조직기반 주인의식과 직무기반 주인의식으로 

구분되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Kwon, Seo와 Ko (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3~.8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1~.89였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

켜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Prussia, Anderson과 Manz (1998)가 개발한 셀

프리더십을 Kim과 Ko (2017)가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적용하

였던 도구로 측정하였다.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과 건설적 사고 전략을 포함한 20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

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o (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는 .93이었다. 

4) 사회적 교환관계 

Graen과 Uhl-Bien (1995)의 사회적 교환관계의 개념에는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암묵적으로 호혜적인 관

계가 형성되고, 다시 상대방에게 보답으로서의 도움이 되는 행

위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한다. 사회

적 교환관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동료 간 교환관계

로 구분할 수 있다.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리더가 구성원

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량권을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동료 간 교환관계는 개인이 지각한 팀 전체와의 교환관계 정도

를 의미한다. Graen과 Uhl-Bien (1995)과 Seers (1989)의 도구

를 Kim (2012)이 수정 ․ 보완한 12문항,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교환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Kim (2012)의 연구에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동료 

간 교환관계의 Cronbach’s ⍺는 각각 .88와 .90이었고, 본 연

구의 Cronbach’s ⍺는 각각 .89와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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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

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D시와 S시에 소재한 군병원 간호

부에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았다. 본 연구 시작 전 군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

회 승인을 받았다(****-18-IRB-055).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참여의 자발성 및 철회의 자율성, 정보의 비밀유지 등을 

알리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16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150부의 설문지 중 부적합한 설문지 4부를 제

외한 146부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5.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검증하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혁신행동과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

적 교환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1±6.8세, 성별은 여자가 

90명(61.6%)으로 남자 56명(38.4%)보다 다소 많았다. 신분별

로는 장교 84명(57.5%), 군무원 38명(26.0%), 부사관 24명

(16.4%) 순이었다. 대상자들이 군 복무를 한 기간은 3년 미만이 

75명(51.4%)으로 절반수준을 차지하였다. 간호직 대상자가 88

명(60.3%)으로 행정직 43명(29.5%), 의료기사 등이 포함된 기

타분야의 15명(10.3%)보다 많았다. 현재 부서에서 근무한 기

간은 대부분은 1년 미만(76명, 52.1%)이거나 1년에서 3년 이하

56명 (38.4%)에 해당되었다. 군 복무와 관련하여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85명(58.2%)으로 단기복무 29명(19.9%), 

아직 미결정 상태인 기타 27명(18.5%)에 비해 많았다. 대상자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7.08±1.97점, 

군 복무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9±1.91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 

2. 대상자의 혁신행동,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적 교환관계 수준

대상자의 심리적 주인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88± 

0.59점, 하위영역별로는 조직기반 주인의식 3.91±0.69점, 직무

기반 주인의식 3.85±0.65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

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4±0.50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로는 자연보상적 전략 3.37±0.73점, 건설적 사고 전략 3.84± 

0.48점, 행동지향적 전략 3.72±0.49점이었다. 사회적 교환관

계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79±0.50점이었으며, 리더-구성

원 간 교환관계는 3.56±0.62점, 동료 간 교환관계는 4.01±0.56

점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24±0.60

점 수준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2), 군무원, 부사관, 장교로 범주화된 대상자의 신

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56, p=.012). 사후 분석 결과 군무원에 비하여 부사관과 

장교집단의 혁신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성별(t=-0.00, p=.999), 군복무기간(t=1.62, 

p=.189), 병과/특기(t=0.72, p=.488), 현 부서 근무기간(t=0.32, 

p=.808), 향후 복무계획(t=3.14, p=.05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4. 혁신행동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적 

교환관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혁신행동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요인별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3), 심리적 주인의식의 조직기반 주인의식(r=.39, p<.001), 

직무기반 주인의식(r=.2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자연보상적 전략(r=.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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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Innovative behavior

M±SD t or F (p)

Age (year) 23~52 31.1±6.8 

Gender Male
Female

56 (38.4)
90 (61.6)

3.24±0.59
3.24±0.60

-0.00 (.999)

Status Civiliana

Noncommissioned officerb

Officerc

38 (26.0)
24 (16.4)
84 (57.6)

3.00±0.51
3.39±0.44
3.30±0.64

4.56 (.012)
 a＜b, c†

Dur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year)

＜3
3~＜6
6~＜10
≥10

75 (51.4)
16 (11.0)
22 (15.0)
33 (22.6)

3.17±0.62
3.25±0.69
3.16±0.56
3.43±0.50

1.62 (.189)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Administration
Nurse
Others

43 (29.4)
88 (60.3)
15 (10.3)

3.27±0.60
3.19±0.62
3.38±0.46

0.72 (.488)

Working period of the current 
unit (year)

＜1
1~＜4
4~＜6
≥6

76 (52.1)
56 (38.4)
4 (2.7)
10 (6.8)

3.21±0.62
3.29±0.60
3.04±0.69
3.18±0.41

0.32 (.808)‡

Future military service plan Long term service
duty service
Extended service
Others

85 (58.2)
29 (19.9)
5 (3.4)

27 (18.5)

3.36±0.55
3.07±0.66
3.13±0.49
3.02±0.62

3.14 (.051)

Perceived health condition 2.0~10.0 7.08±1.97

Military service satisfaction 1.0~10.0 6.39±1.91
†Scheffé́ test; ‡Kruskal-Wallis test.

Table 2. Levels of Major Variables (N=146)

Variables Min Max M±SD

Psychological ownership
 Organization 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Job 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2.00
2.00
2.00

5.00
5.00
5.00

3.88±0.59
3.91±0.69
3.85±0.65

Self-leadership
 Natural reward strategies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Behavior-focused strategies 

2.22
1.00
2.50
2.17

4.90
4.83
4.88
5.00

3.64±0.50
3.37±0.73
3.84±0.48
3.72±0.49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Leader member exchange relationship
 Team member exchange relationship

2.14
1.71
2.00

5.00
5.00
5.00

3.79±0.50
3.56±0.62
4.01±0.56

Innovative behavior 1.33 5.00 3.24±0.60

p<.001), 건설적 사고 전략(r=.47, p<.001), 행동지향적 전략

(r=.49, p<.001), 사회적 교환관계의 리더-구성원 간 사회적 교

환관계(r=.34, p<.001)와 동료 간 교환관계(r=.19, p=.019)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조직기반 심리적 주인의식(r=.43, p<.001, r=.44, p<.001)과,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동료 

간 교환관계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43, p<.001, r=.44, p<.001). 조직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셀프리더십의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전

략 및 행동지향적 전략에 대하여(r=.30, p<.001, r=.4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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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N=146)

Variables
Psychological ownership Self-leadership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IB
OBPO JBPO ,NRS CTPS BS LMX TMX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OBPO  1

BPO .54 (＜.001) 1

NRS .30 (＜.001) .42 (＜.001) 1

CTPS .45 (＜.001) .47 (＜.001) .57 (＜.001) 1

BS .52 (＜.001) .52 (＜.001) .61 (＜.001) .83 (＜.001) 1

LMX .43 (＜.001) .34 (＜.001) .36 (＜.001) .31 (＜.001) .34 (＜.001) 1

TMX .44 (＜.001) .52 (＜.001) .43 (＜.001) .47 (＜.001) .47 (＜.001) .39 (＜.001) 1

IB .39 (＜.001) .26 (.001) .45 (＜.001) .47 (＜.001) .49 (＜.001) .34 (＜.001) .19 (.019) 1

OBPO=organization 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JBPO=job 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NRS=natural reward strategies; CTPS=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BS=behavior-focused strategies; LMX=leader member exchange relationship; TMX=team member exchange relationship; 
IB=innovative behavior.

Table 4. Factors Influencing Innovative Behavior among Participants (N=146)

Variables B SE β t p

Behavior-focused strategies of self-leadership .29 .23 .24 2.42 .017

Natural reward strategies of self-leadership .20 .07 .25 2.81 .006

Organization 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17 .07 .19 2.31 .023

R2=.30, Adj. R2=.29, F=20.45, p＜.001

.001, r=.52, p<.001),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 또한 이들에 

대하여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2, p<.001, r=.47, 

p<.001, r=.52, p<.001).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이 리더-구성

원 간 교환관계와 동료 간 교환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는 각각 자

연보상적 전략(r=.36, p<.001, r=.43, p<.001), 건설적 사고 전

략(r=.31, p<.001, r=.47, p<.001) 및 행동지향적 전략(r=.34, 

p<.001, r=.47, p<.001)과 같은 수준으로 양의 상관관계임을 나

타내었다.

5.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p<.05) 신분은 가변수 처리하고 그 외 

심리적 주인의식의 조직기반 주인의식, 직무기반 주인의식, 셀

프리더십의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 행동지향적 

전략, 사회적 교환관계의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동료 간 

교환관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군 복무 만족도를 포함하여 단계

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

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자기상관성 및 다중공선성을 검

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 P-P도표, 산점도, Durbin-Watson 

(D-W)통계량,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

하였다.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접한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잔차의 부분산점도가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

었다. D-W통계량은 1.77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이 낮았고, 

공차는 0.50에서 0.72이며, VIF는 1.38에서 1.99의 범위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영

역인 행동지향적 전략(β=.24, p=.017), 자연보상적 전략(β=.25, 

p=.006)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조직기반 주인의식(β=.19, p= 

.023)이 대상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혁신행동에 대한 이들 영향변수의 설명력은 30%수준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군병원 구성원의 혁신행동 수준을 탐색함에 있어 

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과 같은 개인차원의 요인과 이를 

환경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교환관계 요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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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혁신행동은 수준은 3.24±0.64점으로 군 

간부 대상 연구(Choi, Park, & Sun, 2011)에서 나타난 혁신행

동 수준(3.94±1.11점/7점 척도)이나 종합병원 구성원 대상의 

연구(Kim & Kang, 2015) 3.15점 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인 반면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Mun & Hwang, 

2016)의 혁신행동수준(5.62점/6점 척도)보다는 낮은 수준이

었다. 원도구가 같더라도 일부 연구에선 척도를 달리하여 정확

한 비교는 어렵지만, 종합병원 구성원 중에서는 행정직 그룹의 

혁신행동 수준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혁신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간호계열보다 행정직의 혁신행동 수

준이 다소 높았다. 행정직의 경우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인사, 제도 변화 등을 담당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받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성원 자신이 정보전

달체계 상 자발적 습득의 주체로의 인식 혹은 정보의 심각성이

나 긴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의 혁신

행동은 상하계급구조, 부서, 기능을 초월하는 개방적 혹은 수

평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유에서 시작하된다(Kim & Kang, 

2015; You & Park, 2007). 필요한 정보제공이 일방향의 하향전

달식 메시지로 구성원에게 전달될 경우 심리적 피로도를 유발

하여 조직의 혁신행동 참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대상의 연구에서 혁신행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신중한 해

석과 반복연구 등을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군무원, 부사관, 장

교로 나뉜 신분 특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

별, 근무기간, 직종과 같이 본 연구측정문항과 유사한 특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수준이 높았던 연구(Kim & 

Kang, 2015; Mun & Hwang, 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도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비록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더라도 복무기간이 짧았던 그룹보

다는 혁신행동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군병원에서 군무원을 의

사, 간호사로 채용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 즉 군무원 그룹

의 혁신행동이 낮게 나타난 맥락은 복무기간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임관 전 각

종 군사교육을 통해 조직가치, 성과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학습

함으로써 조직혁신행동이 내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직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조직역량은 학습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에 기반하여 외부지식을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

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Daghfous, 2004; You & Park, 2007). 

따라서 조직에서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

화의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 로드맵을 설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조직 내 부서 간 균형적이고 유

연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되고 학습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다. 

심리적 주인의식을 조직기반 주인의식과 직무기반 주인의

식으로 세분화하여 혁신행동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조직기반 주인의식(r=.39)과 직무기반 주인의식(r=.26)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국기업 직원의 심리적 주인의

식이 혁신행동에 대하여 r=.53의 관련성을 보인 연구(Cho & 

Du, 2011)와 함께 심리적 주인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은 긍정적

인 관계가 있음(Van Dyne & Pierce, 2004)을 지지한 결과이

다. 하지만 심리적 주인의식의 하위영역에서 직무기반 주인의

식(r=.22~.48)이 조직기반 주인의식(r=.18~.20)보다 기업의 

판매직 사원들의 혁신행동에 대한 강도가 다소 높았던 연구결

과(Suh, 2017)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그 자체 혹은 자신의 업무를 비롯해 조직 내부

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

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Van Dyne & 

Pierce, 2004).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직

무기반 주인의식이 높은 경우는 업무 관련 정보 공유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에(Suh, 2017), 조직기반 주인의식이 더 높다는 점

은 혁신행동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에서는 행동지향적 전략(r=.49), 건설

적 사고 전략(r=.47), 자연보상적 전략(r=.45)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상간호사 대상의 연구(Kim & Ko, 

2011)에서 나타난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맥락이다. 의료서비스는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절차나 

규정변화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학습적인 문화가 

높아 조직의 혁신행동 또한 높음(Kim & Kang, 2015; You & 

Park, 2007)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혁신행동에 대한 사

회적 교환관계의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r=.34)와 동료 간 

교환관계(r=.19)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6급 이하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Jung의 연구(2009)에서 나타난 리더-구성

원 간 교환관계(r=.48)와 동료 간 교환관계(r=.35) 모두 구성원

의 혁신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상관성을 보인 결과와 일치

한다. R&D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한 Scott와 Bruce (1994) 또

한 리더-구성원의 교환관계의 질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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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주인의식, 셀프리더십, 사회적 교환관계가 군병원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혁신은 주로 정책

차원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성향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저

항이나 갈등을 야기 시켜 혁신냉소주의가 우세해지는 경우 혁

신달성은 어렵게 될 것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구성원과의 개방

적이고 협력적인 자세에서 혁신행동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보상체계 제시 정도가 규명된다면 조직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군병원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셀

프리더십의 자연보상적 전략, 행동지향적 전략 그리고 심리적 

주인의식에서의 조직기반 주인의식 순으로 비중이 있었으며,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30%로 확인되었다. 셀

프리더십이 변화와 불확실성 관리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이라

는 점은 선행연구들(Cho & Na, 2013; Kim & Ko, 2011; Kim 

& Yang, 2008)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일반병동 간호사의 혁

신행동에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이 자연보상적 전략, 행동지

향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순으로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포함된 경우(Kim & Yang, 2008)와 본 연구에서는 포함된 행

동지향적 전략이 제외되고 본 연구에서 제외된 건설적 사고전

략이 포함된 연구(Kim & Ko, 2011)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몰입하는 사람들은 직무 관련 행

동에서 새로운 직무에 대한 도전에도 적극적이어서 혁신행동

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Diliello & Houghton, 2006). 그

러므로 자연보상적 전략이 높은 설명력을 지닌 요인이라는 것

은 군병원 혁신행동의 토대가 되는데 보다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동기화된 혁신행동이 조직성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면 개선하려는 행동지향적 전략이 높은 성향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수준

으로는 하위영역 중 가장 높았지만 혁신행동의 영향요인으로

는 제외된 건설적 사고전략은 문제를 과거의 창의적 경험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하려는 성향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건설적 사고전략은 혁신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지고 혁

신의 성과가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가적인 탐색과 이를 촉진하는 전략 마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주인의식 중 조직기반 주인의식은 셀프

리더십 요인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혁신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중국기업 혹은 국내 기업 직원의 혁신

행동에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Cho & Du, 2016; Jeong, Jung, 

& Ryu,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앞서 판매직 사원의 혁신행

동에 대하여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이 더 높은 강도의 관련

성을 보여주었던 점(Shu, 2017)을 고려한다면 심리적 주인의

식은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서 심리적 주인의식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아 정확한 비

교가 어렵지만, 다른 측면에서 공정성, 리더십, 카리스마, 지적 

자극과 혁신행동 간의 매개변수로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공식적 소유나 합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특정 대상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

이다(Van Dyne & Pierce, 2004). 조직의 주체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군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조직에 대한 애정, 헌신 및 몰입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병

원 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하여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

하려는 시도와 증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그 외 사회적 교환관계는 혁신행동의 영향요인에서 제외되

었다. 이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동료 간 교환관계 모두 

다양한 기업의 직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던 결

과(Lee & Jeon, 2011)나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준 연구(Jung, 2009)와는 

다른 결과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부가적인 지원과 자원제

공과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성장기회를 주어 혁

신행동을 촉진하게 되고, 동료 간 호혜적인 상황은 새로운 방

법 적용을 도와주어 업무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Jung, 2007), 사회적 교환관계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성과 관련 요인으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혁신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서 실천주체의 공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경험

적 근거(Jung, 2009)를 참고하여 개인의 심리적 주인의식, 셀

프리더십과 사회적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군병원 구성원을 편의추출 하였기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차원에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의 특성이나 

리더십 특성을 함께 포함하지 못하였다. 급변하는 환경에 끊임

없이 적응하기 위한 혁신행동은 유기체의 생존전략과도 같아

서 일과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의 의미가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의 요인을 내부환경과 외

부환경 혹은 개인과 조직차원의 유형을 조합하여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기에 군

병원 혁신행동의 실천주체인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행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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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시도되었던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 군병원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

리적 주인의식의 조직기반 주인의식, 셀프리더십의 자연보상

적 전략, 행동지향적 전략의 3개였으며, 사회적 교환관계는 혁

신행동의 영향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일부 선행연구와의 차이

는 조직특성, 개인특성 반영방법이나 변수분석방법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영향요인은 아니었지만 상대적

으로 혁신행동수준이 낮았던 군무원에 대한 조직이해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와 논

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군병원 구

성원의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개인차원의 역량으로 나타난 조

직기반의 심리적 주인의식과 자연보상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셀프리더십 성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혁신행동 영향요인에서 제외된 사회적 교환관계와 

조직의 공공성 및 규모 등의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군병원 혁신활동

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에서 채용의 비중이 늘

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군무원을 비롯한 신분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회와 촉진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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